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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논단 – 중국▐ 

 

민법총칙 제정 

 

(법무법인 지평 김옥림 외국변호사) 

 

지난 3월 15일 중국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에서 민법총칙이 통과되

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중국의 민법체계는 크게 1987년부터 시행된 민법통칙, 1999년부터 시행된 계약법, 2007년부터 

시행된 물권법, 그밖에 혼인법, 상속법, 입양법으로 구성된 가족관계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일 민법전의 제정은 오랜 기간 중국 법률가들의 숙원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통일된 

민법전을 제정하지는 못하였지만 2007년 물권법 시행에 이어 민법총칙을 제정한 것은 통일 민법전 

제정을 향한 크나큰 한걸음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법총칙은 기본규정, 자연인, 법인, 비법인조직, 민사권리, 민사법률행위, 대리, 민사책임, 소송시효, 

기간의 계산, 부칙으로 총 11장, 206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법총칙은 기존 민법체계 하의 법률과 비교할 때, 상속과 증여 관계에서 태아의 민사권리능력을 인

정한 점(민법총칙이 제정되기 전에도 상속법에 의하여 태아의 상속권리는 인정되었지만 민법총칙에

서는 상속 관계 뿐만 아니라 증여 관계에서도 태아를 민사권리능력자로 인정하였음), 민사행위무능

력자의 나이를 10세에서 8세로 하향 조정한 점, 고령화 사회 등을 감안하여 성년 후견자 제도를 도

입한 점, 개인정보를 민사권익의 보호대상으로 천명한 점, 인터넷 가상 재산을 재산 보호대상으로 

천명한 점, 갈수록 각박해지는 사회를 향하여 타인을 구조하다 손해를 입은 ‘의인’에 대한 보상 내지 

의인의 면책 사유를 명시하는 처방책을 마련한 점 등은 사회발전 내용을 시의적절하게 잘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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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민법총칙에서는 민법통칙에서 정한 2년의 일반적 

시효를 3년으로 연장하여 짧은 소송시효로 인한 폐단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한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기존 민법통칙의 ‘공민(자연인)’으로 사용되던 용어를 일괄 ‘자연인’

으로 수정하여 민법 본연의 법정신에 더욱 충실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민법총칙의 개정으로 통일 민법전의 입법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정되고 있으며 각 

분편의 편찬을 완료하여 빠르면 2020년에 통일 민법전의 편찬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